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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언론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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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인사하는 일한경제협회 사사키 회장 (30일, 도쿄도 미나토구)

일본과 한국의 기업 총수들이 모인 한일경제인회의는 30일 도내에서의 회합에서, 세계정세를 근거로 「에너

지 안전 보장 등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라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한일관계 개선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수습 이후를 내다보며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

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에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얼어붙은 한일관계에 대해 공동성명은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 악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난 것을 환영한다」고 밝

혔다.

개회 인사에서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맡은 사사키 미키오·미츠비시 상사 전 회장은 「양국 경제교류의 확대

와 협업은 양국의 결합을 한층 강하게 한다.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성과로 이어진다」

고 말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연 1회,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번에는 온라인 형식으로 

열었다. 2023년에는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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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경제협력 「징용공」의 벽 경제인
회의, 문제해결 논의 없이

한일 양국 기업 경영자들이 경제연계를 협
의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30일 온라인
으로 개최되었다. 미일과의 관계를 중시하
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논의
에서도 양국 경제계의 기대감을 담은 발언
이 이어졌다. 다만, 이른바 징용공 소송 문
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서 일본 측에
서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는 목소리는 나
오지 않았다. 문제해결 없이는 한일 간의 
진정한 경제교류의 진전은 생각하기 어렵
다. 일본 경제계 측의 엄격한 자세가 요구
된다.

회의에서는 에너지와 저출산 고령화 등에서 
「양국의 협력, 분담이 더욱 중요 해진다」
며 경제연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개회 인사에서 일본 측의 사사키 미키오 단
장(미츠비시상사 전 회장)은 신정권 탄생으
로 「정부 간의 대화가 진전되고, 경제인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표명. 한국 측   
김윤 단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지난 몇 
년간 복잡한 정치외교 갈등은 큰 교훈이 되
었다. 이제는 서로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동 회의는 1969년부터 매년 한일이 번갈아  
가며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이 54회째이
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 
이어 도쿄도내와 서울 간의 행사장을 온라
인으로 연결하여 실시했다.

한일관계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어려운 국면
이 이어진다.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인 2018
년 징용공 문제로 한국 대법원이 「사법 독
립」을 방패 삼아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
하면서 급속히 관계가 냉각되었고 지금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해 한국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렸고, 관련해 올 4월에도 원
고 측이 한국 내에서 압류한 동 회사의 자
산인 특허권 2건의 매각 명령을 법원이 내
리는 등 당장의 과제가 놓여있는 상태이다.

정권교체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진정한 경제교류가 진행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 윤 정권은 어떻게 풀어 
나아갈 것인지 그 진정성을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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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경제인회의’ 양국관계 개선 

기대 잇따라
2022년 5월 30일 19시 35분

일한 양국 경영TOP이 참여하는 일한 

경제인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국

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올해로 54번째가 되는 「한일경제인회

의」는 양국의 경제 교류의 확대를 목

표로 1969년에 시작된 이후, 단 한번도 

중단 없이 열리고 있다.

온라인으로 열린 회의는 도쿄와 서울에 

행사장이 마련되어 280여 명이 참석했

다.

회의에서는 일본측 일한경제협회 사사키 

미키오 회장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

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

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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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 측 한일경제협회 김윤 
회장은 역사 인식을 둘러싼 문제 등  
긴 대립은 남지만, 한일 양국은 상생공
영으로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화답
했다.

참석자들은 양국 관계의 개선을 기대하
는 소리가 잇따르면서 양국 간에 깊어
지는 영화나 음악 등 문화교류의 성과
를 산업 면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과 반도체 등 공급망의 강화, 탈탄소 
등에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회의에서는 양국 
관계의 개선과 경제 제휴의 확대를 진
행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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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타 경제산업대신 정무관,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참석

2022년 5월 30일

5월 30일(월요일), 이와타 경제산업장관 정무관은, (일사)일한경제협회 및 (사)한일경제협회 등이 주최

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내빈인사를 했다. 

이와타 정무관은 긴밀한 한일 경제관계 유지에는 한일 경제인에 의한 다양한 사업에서의 연계가 기

대된다는 점, 또한 현재의 어려운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정부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

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비롯한 신정권과 긴밀히 의사소통

해 나갈 것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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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재계가 30일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한일경제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계 교류 행사를 열었다. 올해 54회째를 맞은 한일경제인회의는 코로나 때문에 2020
년부터 올해까지는 양국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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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 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에는 양국에서 279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선 
170명, 일본에선 109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
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한일경제인연합회 회장으로 한국 측 행사를 주최한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
서 “지난 몇 년간 복합적인 정치, 외교 갈등이 큰 교훈이 돼 (한일 기업가들 사이에는) 시간 낭비 없이, 협력
해야 한다는 자각이 생겼다”며 “이제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
에서 우리(기업)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도 “취임 축하를 위해 예방
했을 때 윤 대통령이 ‘지금은 한·일 관계가 전후 가장 냉랭한 시기지만 가장 관계가 좋았던 시기로 되돌려 
보자’고 말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위기는 곧 기회라는 의미에서 지금은 양국 관계 개선의 절호의 기회”
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윤 회장을 비롯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
사,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 정무관(차관급),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오카 모토유키 일한경제
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일 경제계 교류는 올해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2018년부터 중단된 한일 상의회장단 회의가 재개될 예정
이고, 무역협회도 6월 3년 만에 ‘도쿄 한국상품 전시상담회’를 개최한다. 7월에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
단렌) 회장단이 방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 : 조선일보 이기우 기자 (https://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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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양국의 경제인들은 한·일 경제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년 인재 교류 활성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기업인들은 서울과 도쿄에서 온라인 연결 방식으로 ‘제54회 한·일 경제인
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경제인회의는 양국의 경제인들이 경제 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행사에는 양국에서 26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했
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년보다 많은 참석 인원”이라며 “앞으로의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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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 한국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기업 대표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과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미토
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밸류체인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미래를 함께 준비
해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윤 회장은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한국도 일본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 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회장은 이어 “한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는 서로 간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나가자”고 말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한일 경제인들은, 본 경제인 회의 등의 장을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세계를 무대로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면서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어,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에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결속을 더욱 강하게 한다”며,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며, 지혜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기업들이 무역 투자 활성화에 
노력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향후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5/30/HZOIMMGHOJDFTJNI6B2PHT4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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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인이 양국간 관계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향후 경제 연계를 확대하
기로 했다. 이들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양국의 협력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일경제협회는 30일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한일경제인회의’를 열고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국교 정상화 4년 후인 
196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양국 경제계의 대표적인 교류 행사로,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일간 대규모 경제계 교류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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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경제인은 “지금도 여전히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고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방치
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양국 경제인들은 환영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더욱 불투명
해지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양국 경제인은 역지사지(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 ‘경제인이 앞장서서 대처’한다는 신산업무역회의의 
제언을 바탕으로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경제연계 확대의 경우,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지, 탈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세계 정세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급속한 변화 속에서는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 등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일 경제인은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해 에너지 안전보장 등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한다”고 했다.

출처 : 조선비즈 이윤정 기자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5/30/LB6DPHCMCFGSDHE4K4SO4DJ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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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경제인 270여 명이 30일 화상으로 만나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일간 대규모 경제계 교류 행사다.

한일경제협회와 산업기술협력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에서 ‘한·일 경제 연계
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었다. 이 행사는 1969년 시작돼 정치적 갈등이나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해마다 빠지지 않고 열렸고, 올해는 예년보다 참석 규모가 컸다.

한국 측에서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 110여 명이 자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와타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과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도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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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경제공동체 염두에 둬야” 

김윤 회장은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해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하다”며 “한국도 일본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한·일 양국 간에는 과거사를 둘러싼 매우 복잡한 현안들이 있고 오랜 갈등으로 남아 있기에, 열린 
마음으로 해법을 찾기를 갈망한다”며 “양국의 경제인들이 그 선두에 서서 민간 협력을 잘 이끌어 가고, 양국 
정치·외교 분야의 지원이 밑바탕이 돼 예측 가능성을 열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장기적 관점
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사키 회장은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불리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으나 지난 10일 하야시 외무상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회담에서 ‘한·일 관계의 악화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언급
했다. 그는 또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협의대표단이 지난달 일본에 왔을 때도 기시다 총리에 대해 
‘해결을 꾀하겠다’는 뜻이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 기대” 

기조연설을 맡은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일본 감독과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브로커’를 통
해 배우 송강호가 칸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을 거론하며 “한·일 문화 교류의 값진 성과로 전 세계에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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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고 평한 뒤 “이러한 활동들이 산업 분야에서도 계속 이어진다면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무비자 방문 제도의 조속한 복원 ▶양국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 확대 
▶양국 정부 및 기업 공동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경제 연계의 새로운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이들은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
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도 담았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
지, 탈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며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해 에너지 안전 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한다”고 강조했다.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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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경제협회는 30일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한일 경제 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들이 참여하는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처음 열린 뒤 매년 회의를 이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부터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가격 급등,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식에서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해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하고 쉽지 않다”며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
의 마음으로 공존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 경제인들은 경제인회의 등의 
장을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세계를 무대로 큰 성과를 거둬 왔다”면서 “경제인들이 안심
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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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30일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해보다 많은 260여 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해 양국 교역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줬다. 회의는 '한일 경제 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처럼 지난 3년간 경색됐던 양국 경제 
교류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큰 진전이다.

한일 경제인들은 1969년부터 정치적 갈등이나 경제 위기 등에도 중단 없이 매년 한일경제인회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양국 관계가 냉각되며 실질 협력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 회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양국 방문 등으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으로 한일 
관계 복원은 더 미룰 수 없게 됐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규제 선언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는 양국 모두에 깊은 상처만 남겼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소부장에 대한 대일 수입 의존도 
하락은 미미한 가운데 양국 교역규모는 20조원(10%)가량 줄어들었다. 양국이 승자 없는 전쟁을 3년간 이어온 
셈이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이날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나가자"고 했는데 옳은 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
망 위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양국의 교류 복원은 더욱 절실해졌다. 과거사 문제로 인해 최
악의 상태에 빠진 양국 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양국에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가 정체된 
교역의 물꼬를 트고, 교착상태에 놓인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2/05/47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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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 명이 양국의 공존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자고 제안했다.

30일 제54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가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호텔오쿠라도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올해는 한일 모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양국 기업인이 
대규모로 만난 자리이다 보니,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목을 끌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일 간 관계 경색
을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으나, 올해는 양국 모두 교류·공존·신뢰 등을 강조하며 미래 지향적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일·일한경제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행사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
딩스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이 양국 단장으로 참여했다.

김윤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미래 번영을 위해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
했다. 김 회장은 "한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는 서로 간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산업·투자·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이날 양국이 고령화, 저출산,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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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회장은 회의 휴식 시간 중 매일경제와 만나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단추로 비자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 회장은 "인적교류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분위기를 조성
한 만큼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적용되던 무비자 입국(90일 이내)은 
2020년 3월부터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사사키 회장도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사키 
회장은 "양국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결속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이라며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과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한국 배우 송강호와 함께 만든 
영화 '브로커'가 칸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문화 교류의 값진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이런 
교류가 산업 분야에서 이뤄진다면 한일 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
강 부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 163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일경제인회의는 경제 연계 확대, 상호 
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3년 한국
에서 열린다.

출처 : 매일경제 이축복 기자 / 이윤재 기자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5/47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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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재계가 양국의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규모 경제인 회의를 열며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이후 악화했던 양국간 경제 협력의 물꼬를 트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
들은 올해 일본 경제단체들과 3~4년 만에 회의를 재개하며 양국 기업간 협력 방안에 머리를 맞댄다.

30일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는 한·일 기업 최고경영자(CEO) 260여명이 화상회의로 만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며 교류 확대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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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한일경제협회와 산업기술협력재단이 이날 개최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한·일, 경제 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미중간 대립 격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붕괴된 공급망 문제, 탄소중립 실현 등에 대응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국 기업인들은 공동성명을 내 “한미간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에너지, 탈탄소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청소
년 등 차세대 인재 교류에 힘쓰기로 했다.

개회식에서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세계 시장에
서의 불확실성의 위기는 한·일의 경제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는 점을 깨닫게 한다”며 “양국 경제인들
이 선두에 서서 민간의 협력을 잘 이끌어가고 양국 정치, 외교 분야의 지원이 밑바탕이 돼 예측 가능성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국도 일본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과 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며 “한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는 서로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민간)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양국 간 유대를 더욱 강하게 할 것”이라며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길 크게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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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를 대표해 자리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등 새 통상협력 체제를 통해 다자 이슈에 함께 대응해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힘을 모으자고 
제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LS그룹 의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휘령 세아
제강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의 한일 교류 확대 노력도 본격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는 다음달 22~23일 국내 수출기업들과 함께 2019년 이후 3년만에 일본 도쿄에서 한국 상품 
상담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이 행사는 일본 최대의 한국 상품 전시회로, 2002년부터 100여개의 국내 기업들
과 일본 바이어들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7월초 서울에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과 한일재계회의를 열어 양국 기업
들의 협력 확대 방안에 머리를 맞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월쯤 일본상의와 한일 상의회장단 회의를 다시 
가동한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당초 최태원 회장이 일본 상의 창립 100주년 행사에 
맞춰 6월 말 일본을 방문하려 했으나 이 행사가 9월로 미뤄지고 일본 상의 회장이 11월 새로 교체됨에 따라 
최 회장의 일본 방문은 향후 이를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지난달 일한의원연맹 대표단과의 오찬에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지리적, 경제구조적 
유사성이 있는 양국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며 “김포·하네다 비행편도 재개된다고 하니 그간 막
혀 있던 한일 관계에 따뜻한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신문 정서린 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3050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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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대규모 경제인 회의인 한일경제인회의가 한국과 일본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삼성전자와 롯데그룹, 미쓰비시상사 등 한일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 260여명은 30일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에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과 도쿄를 
연결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많은 어려움에도 교류의 등불을 
지켜나간다는 신념으로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왔다.

한국 측 단장인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식에서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
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문제와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엄중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한국과 일본의 
미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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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제는 서로 간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나가자"고 덧붙였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 경제인들은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세계를 무대로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며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사키 회장은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결속을 더욱 강하게 한다"며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며 지혜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함
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빈축사에서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협력,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 등 미래지향적인 한일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

도쿄 회의장에 참석한 강창일 주일한국대사는 "한일은 시장경제 및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지
고 있으며 세계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저출산 고령화 대응·
포스트 코로나 등을 위해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에 대해서도 양국 경제인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 측에서는 김 윤 회장을 단장으로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주일한국기업 등 163명이 참가했다.

일본기업 대표로는 사사키 회장,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 코지 아키요시 아사히홀딩스 회장, 
이와타 케이이치 스마토모화학 사장, 우에다 카츠히로 오오가키정공 회장, 주한일본기업 등 116명이 참석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30134723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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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의 ‘역지사지’. 한·일 경제인들이 30일 열린 제 54
차 한일 경제인 회의에서 입을 모아 강조한 키워드다. 글로벌 통상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며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각국 정부가 서로의 처지에서 생각하며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는 
경제인들의 바람이 담긴 단어라는 분석이다.

한일경제협회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온라인과 동시로 한일 경제인 회의를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등에 노력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경제인 회의는 양 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대한 기
대와 요구가 남달랐다. 새 정부가 미국과 동맹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한·미·일 3국의 공조 강화에 대한 필요
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969년 시작된 한일 경제인 회의는 정치적 갈등이나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여러 어려움에도 교류 등불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매년 거르지 않고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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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국 경제인 모두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최근 
정부 측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환영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린 지난달 일본에 정책협의
단을 파견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왔다.

특히 경제인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 제재 등으로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더욱 불투명
해지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양국 협력과 연계가 위기 극복에 힘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진행된 신산업무역회의에서 나온 ‘역지사지’·‘경제인이 앞장서서 대처한다’는 제언을 바탕으로 
공동 성명을 채택했으며, 탄소중립과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에 함께 대응하는 동시에 제3국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등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과거사를 둘러싼 복잡한 현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해법을 
찾고 한·일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사회 과제 해결과 미래 번영을 위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 경제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협력부터 하자”고 덧붙였다.

일본 측 회장을 맡고 있는 사사키 미키오 전 미쓰비시 회장은 “한·일관계 개선 기미가 보이면서 양국 경제인
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기대를 표한다”며 “협회 활동의 3대 
기둥인 경제·인재·문화 교류 사업을 지속하고 청소년·지역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연계의 새로운 장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 정부 관계자 역시 정치적으로 얽힌 문제를 풀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강창일 주일 
한국 특명전권대사는 “한·일은 세계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할 이웃으로 한일 경제협력을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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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양국 새 정부가 탄생하면서 관계 개선과 우호 증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고 힘줘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래지향적 한·일 경제협력 방향으로 △통상협력 체제를 통한 다자
이슈 대응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 협력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 등을 제시했다.

이와타 가즈치카 일본 경제산업대신정무관은 “건전한 한·일 관계는 국제질서 구축과 세계 평화 번영에 불가
피하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좋은 관계로 되돌리고자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은 조선 시대 200년가량 동안 이어진 ‘조선통신사’
와 양국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세계는 크게 변하고 있고 양국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 사회에서 발휘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며 “시대와 사회 변화에 맞춰 업그레이드된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세계 공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겸 ㈜LS 의장은 최근 급속하게 위축된 통상 환경에 주목하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를 공통적으로 보유한 양국이 더욱 굳게 손을 잡을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십년 통계 
보면 우호적 한·일 관계가 양국 경제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 재개 △수소
를 비롯한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 확대 △한·일 민관 협의체 구성 등으로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열렸으며 한국 측에선 김윤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 163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선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오카 모토유끼 부회장 등 116명이 
자리했다.

출처 : 이데일리 경제영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83366632334168&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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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일경제협회는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명이 30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해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테마로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진행했다고 밝
혔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 많은 어려움에도 교류의 등
불을 지켜나간다는 신념으로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일 간 대규모의 경제인 회의이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식에서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
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한국도 일본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 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는 서로 간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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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 경제인들은 이번 경제인 
회의 등을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세계를 무대로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면서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어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빈축사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
적인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통상협력 체제를 통해 다자 이슈에 양국이 함께 대응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협력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 등 미래지향적 한일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산자부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제54회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류 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주일한국기업 등 163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오카 모토유끼 부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고가 노부
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명예고문), 이미즈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
(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 등 116명이 참석했다.

파이낸셜뉴스 김영권 기자kim091@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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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일경제협회는 30일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기대를 표명하며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에 합의했다.

이날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로 한국과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된 제54회 한
일경제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회의에는 한국 측 대표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롯데그룹, 포스코홀딩스 등의 기업인 163명, 일본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116명이 참가했다.
김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국의 새 정부 등장과 우호 분위기 조성도 전환의 계기겠지만 세계 시장 불확
실성 위기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연계가 선택 아니라 필연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며 “한일의 번영을 위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과 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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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이자 동북아를 넘어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할 중요한 경제동반자”라고 언급했다. 이어 ▷
통상 협력 체제를 통한 다자 이슈에 함께 대응하고 ▷핵심 부품 공급망을 협력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해 
그린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여전히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문제들이 가로놓여 있고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최근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일경제인협회는 이같은 양국의 인식과 신산업무역회의의 ‘역지사지’, ‘경제인이 앞장서서 대처’한다는 제언을 
바탕으로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이들은 “세계 정세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급속한 변화 속에서는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 등이 더욱 더 중요
하다”며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해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폭넓은 경제교류뿐 아니라 문화교류 등에 힘쓰기로 하고, 양국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한일 경제인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헤럴드경제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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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일 경제인회의가 개최됐다.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양국 경제 협력의 미래지
향적인 새로운 단계에 대해서 논의했다. 

한·일경제협회는 30일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명이 이날 서울과 도쿄 간 온라인을 통해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테마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식에서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해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며 "한국도 일본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 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는 서로 간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나가자"고 말했다.



- 131 -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 경제인들은 이번 경제인 
회의 등의 장을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세계를 무대로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며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사사키 회장은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에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결속을 더욱 강하게 한다"며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며 지혜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빈축사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통상협력 체제를 통해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협력,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 등 미래지향적 한·일 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

도쿄 회의장에 참석한 강창일 주일한국대사는 "한·일은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지
고 있으며 세계 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저출산 고령화 대응·
포스트코로나 등을 위해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제54회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 회장을 단장으로 안 통상교섭본부
장(축사), 강 주일한국대사(축사),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LS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
스틸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주일한국기업 등 163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회장을 단장으로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축사),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
원연맹 회장(축사),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기조연설·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우에다 가츠히로 부회장(오가키
정공 회장),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명예고문), 이미즈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 무라야마 료 부회장
(도레이 고문), 이와타 게이이치 자문위원회 부회장(스미토모화학 사장), 구로이시 구니노리 자문위원회 이사
(마루베니 고문), 주한일본기업 등 116명이 참석했다.

한편 양국 경제인들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지만, 교류의 등불을 지켜나간다는 신념으로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다.

윤동 기자 dong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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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한일 관계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과 관
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환영한다.”

한일 경제인들이 30일 화상으로 만나 양국의 경제협력과 상호교류를 증진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
다. 경제인들은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양국 경제인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일경제협회와 산업기술협력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에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행사다.이번 회의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260여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한국 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자리를 빛냈다.

일본 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케이이치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 100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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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했다. 이외에도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와타 사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행사에선 최근 제7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배우 송강호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긴 영화 ‘브로커’가 거론되기
도 했다. 브로커는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하고 송강호, 강동원, 이지은(아이유), 배두나, 
이주영 등 한국 배우들이 연기한 작품이다. 일본 측 사회를 맡은 우치다 토시아키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는 
“한일 문화교류를 상징하는 기쁜 소식”이라며 “한일경제인회의 직전에 수상 소식이 전해져 더욱 뜻깊다”고 
언급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과 산업,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앞장서야 한다”며 “거창한 구호나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인적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회장은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결속을 강화한다”며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이날 행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과 양국 청년 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기업인이 양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무비자 방문제도를 
조속히 복원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신산업, 에너지 안보 등 미래지향적인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지은 기자 Ji00516@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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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명이 30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해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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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경제협회는 30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과 일본 호텔 오쿠라도쿄에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
를 테마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했다.

‘한일경제인대회’는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 회의는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
된 한일 간 대규모의 경제인 회의이다.

한국 측 단장인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식에서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
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한
국도 일본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 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는 서로 간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
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나가자”고 말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 경제인들은, 본 경제인 회의 
등의 장을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세계를 무대로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면서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어,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사키 회장은,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에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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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결속을 더욱 강하게 한다”며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며, 지혜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빈축사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통상협력 체제를 통해 다자 이슈에 양국이 함께 대응,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협력,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 등 미래지향적 한일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

도쿄 회의장에 참석한 강창일 주일한국대사는 한일은 시장경제 및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지
고 있으며 세계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이라면서 탄소중립 실현·저출산 고령화 대응·
포스트 코로나 등을 위해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에 대해서도 양국 경제인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우에다 가츠히로 오가키정공㈜ 회장·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이 ‘한일관계에서 배우는 
아메노모리 호슈(에도시대의 외교관)의 정신’, 이경상 KAIST 교수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밸류체인의 패러
다임 변화’ 등의 주체발표가 진행됐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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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권희원 기자 =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30일 화상으로 만나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며 한일 경제협력 확대와 양국 정부 간 대화를 촉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양국 경제인 간 대규모 교류 행사로, 2019년 무역분쟁 이후 얼어붙은 양국 간의 
경제교류에 다시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일경제협회와 산업기술협력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에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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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인들은 정치적 갈등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양국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969년부터 매년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26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
해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우리 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000070]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002710]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005930] 사장 등 160
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케이이치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와타 사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과 산업,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앞장서야 한다"며 "거창한 구호나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인적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139 -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회장은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결속을 강화한다"며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이날 행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과 양국 청년 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기업인이 양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무비자 방문제도를 
조속히 복원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신산업, 에너지 안보 등 미래지향적인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양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양국 민관협의체가 사업 
애로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이를 통해 양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선 최근 제7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배우 송강호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긴 영화 '브로커'가 거론되기
도 했다.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하고 송강호를 비롯해 강동원, 이지은(아이유), 배두나, 이주영 
등 한국의 스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며 양국 영화인들이 협력한 작품이다.

일본 측 사회를 맡은 우치다 토시아키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는 "한일 문화교류를 상징하는 기쁜 소식"이라며 
"한일경제인회의 직전에 수상 소식이 전해져 더욱 뜻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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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경제인들은 양국 정부 간 대화 진전을 촉구하고, 경제협력과 상호교류를 증진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엄중한 한일 관계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과 관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고 환경과 에너지, 탈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며 "세계정세 변화와 코로나19 등 급속한 변화 속에서는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양국 경제인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철선 기자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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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김윤 한국경제협회
장과 구자열 무역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 도쿄 회의에 참석한 강창일 주일한국대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2.5.30 utz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난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양국간 
경제연계 확대와 상호교류 증진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한일경제협회는 30일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80여명을 서울과 도쿄에서 온라인으로 연결해 '한일, 경제
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테마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었다.

이날 한일 양국 경제인은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기대 표명과 함께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의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엄중한 양국 관계가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최근 양국 간에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글로벌 경제 환경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을 성명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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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경제인은 환경 및 에너지, 탈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은 만큼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해 에너지 안전보장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해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과 일본은 미래의 번영을 
위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한다"며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에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결속을 더욱 강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래지향적 한일경제협력 방안을 제시
했다.

통상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및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 등 다자 이슈에 양국이 함께 
대응하자는 것이다.

강창일 주일대사는 "한국과 일본은 시장경제,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로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이
라며 "탄소중립 실현·저출산 고령화 대응·포스트 코로나 향해 양국 간 협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사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에 대한 관심과 성원도 당부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금 전 세계는 디지털화의 가속,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며 "한일 양국이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를 
함께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도록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우리 기업인들이 먼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구 회장은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 재개를 위한 무비자 방문제도의 조속한 복원, 양국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 확대, 양국 정부 및 기업 공동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3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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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30일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민관협의
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구자열 회장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한일관계의 이정표 확립'이란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구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화의 가속,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거대한 변화의 소
용돌이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를 함께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도록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우리 기업인들이 먼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수소 등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 확대 주문
 
이에 대해 구 회장은 우선 한일 간 경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재개하기 위해 
무비자 방문 제도를 조속하게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한일 양국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등 기나긴 
터널의 끝을 지나고 있다"며 "따라서 이른 시일 내에 한일 간 기업인들의 교류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산업 협력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일 양국은 수소와 암모니아 도입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글로벌 기후변화
에 대응해 저탄소,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한일 양국이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각각 운영하는 한국의 '수소융합 얼라이언스'와 
일본의 '수소 밸류체인 추진협의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양국의 정책 
기구가 협력한다면 양국 기업에 더 큰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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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구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구 회장은 "기업들이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는 있지만, 과거의 장벽을 한꺼번에 허물기에는 경제인들
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며 "한일 양국의 민관협의체가 기업의 비즈니스 애로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이를 통해 양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국 최고경영자 260여명, 협력 방안 논의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명은 이날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
이지'란 주제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경제인은 지난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중단 없이 매
년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일 간 대규모 경제인 
회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000070) 
회장)을 단장으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구자열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002710)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005930)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306200) 부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 163명이 참가했다. 
 
김윤 회장은 개회식에서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해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도 일본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
지의 마음으로 공존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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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전 미쓰비시상사 회장)을 단장으로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
업대신정무관,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오카 모토유끼 부회장(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명예고문), 이미즈 하루히로 부회장
(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 무라야마 료 부회장(도레이 고문) 등 116명이 참석했다. 
 
사사키 미키오 회장은 "한일 경제인들은 본 경제인 회의 등의 장을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세계를 무대로 큰 성과를 거둬 왔다"며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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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한·일 양국 기업인들이 30일 환경·에너지, 저출산 고령화 등 상호 공통과제에 
공감을 표하면서 양국이 경제연계와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경제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양국 기업인은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내용의 이번 성명에서 "지금도 여전히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며 "최근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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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의 내용을 성명서에 담았다. 양국 기업인
들은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지, 탈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며 "더욱이 세계 정세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급속한 변화 속에서는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 등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해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과거사를 둘러싼 매우 복잡한 현안들은 열린 
마음으로 해법을 찾고 한일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사회과제 해결과 미래의 번영을 위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혐회의 3대 활동인 경제교류, 인재교류, 문화교류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 등을 당부했다.

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인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이 각각 기조연
설을 통해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김윤 단장 등 163명이, 일본 측에서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116명이 참가했으며 
내년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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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홍철 기자=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명이 30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해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테마로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지
만, 교류의 등불을 지켜나간다는 신념으로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일 간 대규모의 경제인 회의이다.

한국 측 단장인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식에서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한국도 일본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 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는 서로 간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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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 경제인들은 본 경제인 
회의 등의 장을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세계를 무대로 큰 성과를 거둬왔다”며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어,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에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결속을 더욱 강하게 한다”며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며, 지혜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빈축사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통상협력 체제를 통해 다자 이슈에 양국이 함께 대응,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협력,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 등 미래지향적 한일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

도쿄 회의장에 참석한 강창일 주일한국대사는 “한일은 시장경제 및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지
고 있으며 세계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저출산 고령화 대응·
포스트 코로나 등을 위해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에 
대해서도 양국 경제인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제54회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축사), 강창일 주일한국대사(축사),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기조연설/ LS 의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윤종규 KB
금융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주일한국기업 등 
163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축사),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축사), 오카 모토유끼 부회장(기조연설/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명예고문), 이미즈 하루히로 부회장
(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 무라야마 료 부회장(도레이 고문), 이와타 케이이치 자문위원회 부회장(스미토모화학 사장), 쿠로이시 
쿠니노리 자문위원회 이사(마루베니 고문), 주한일본기업 등 116명이 참석했다.

문홍철 기자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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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명이 30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해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
지’를 테마로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지만, 
교류의 등불을 지켜나간다는 신념으로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일 간 대규모의 경제인 회의이다.

한국 측 단장인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식에서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한국도 일본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 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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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회장은, “한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는 서로 간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나가자”라고 말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 경제인들은, 본 경제인 회의 
등의 장을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세계를 무대로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면서,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어,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사키 회장은,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에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결속을 더욱 강하게 한다”라며,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며, 지혜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빈축사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통상협력 체제를 통해 다자 이슈에 양국이 함께 대응,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협력,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 등 미래지향적 한일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

도쿄 회의장에 참석한 강창일 주일한국대사는, 한일은 시장경제 및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지
고 있으며 세계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이라면서, 탄소중립 실현·저출산 고령화 대응·
포스트 코로나 등을 위해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에 대해서도 양국 경제인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제54회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축사), 강창일 주일한국대사(축사),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기조연
설/ LS 의장), 류 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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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주일한국기업 등 163명이 참가
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축사),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축사), 오카 모토유끼 부회장(기조연설/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명예고문), 이미즈 하루히로 부회
장(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 무라야마 료 부회장(도레이 고문), 이와타 케이이치 자문위원회 부회장(스미토모화학 사장), 쿠로이시 
쿠니노리 자문위원회 이사(마루베니 고문), 주한일본기업 등 116명이 참석했다. 강경남 기자

출처 : 식약일보 (http://www.kfdn.co.kr/sub_read.html?uid=5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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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스트 임한희 기자]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명이 30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하여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테마로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지
만, 교류의 등불을 지켜나간다는 신념으로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일 간 대규모의 경제인 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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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 단장인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식에서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며, “한국도 일본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 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는 서로 간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나가자”고 말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 경제인들은, 본 경제인 회
의 등의 장을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세계를 무대로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면서,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어,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
다.

또한 사사키 회장은,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에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결속을 더욱 강하게 한다”며,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며, 지혜를 모으고, 정
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빈축사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통상협력 체제를 통해 다자 이슈에 양국이 함께 대응,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협력,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 등 미래지향적 한일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

도쿄 회의장에 참석한 강창일 주일한국대사는, 한일은 시장경제 및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지
고 있으며 세계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이라면서, 탄소중립 실현·저출산 고령화 대응·
포스트 코로나 등을 위해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에 대해서도 양국 경제인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제54회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축사), 강창일 주일한국대사(축사),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기조연
설/ LS 의장), 류 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
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주일한국기업 등 163명이 참
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축사), 누
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축사), 오카 모토유끼 부회장(기조연설/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우에다 카
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명예고문), 이미즈 하루히로 부회장
(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아사히홀딩스 회
장), 무라야마 료 부회장(도레이 고문), 이와타 케이이치 자문위원회 부회장(스미토모화학 사장), 쿠로이시 쿠
니노리 자문위원회 이사(마루베니 고문), 주한일본기업 등 116명이 참석했다.

더퍼스트미디어 임한희 기자 dain29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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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열리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한일경제협회·산업기술협력재단 등이 주최한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에 안덕근 통
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양국 기업인들이 서울과 도쿄 행사장에 각각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연결로 진행됐다.

한일 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인이 경제 협력 현안 등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교류의 장으로, 올해 행사에는 
26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
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자리했다.

일본기업 대표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마토모
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함께 했다.

[매일경제=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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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이 한일 양국의 정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구 회장은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경제협회 주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양국의 민관 협의체가 기업의 비즈니스 애로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양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무비자 방문 제도의 조
속한 복원과 양국 간 미래 지향적인 산업 협력 확대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한일, 
경제 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장인 김윤 삼양홀딩스(000070)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005930) 사장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고문, 고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 회장, 이
와타 게이이치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 100여 명이 참
석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여전히 한일 간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 악
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
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지, 탈탄소, 저출산·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면서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해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
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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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열 무역협회장이 한국과 일본 정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구 회장은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양국의 
민관협의체가 기업의 비즈니스 애로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양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
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회장은 민관협의체 구성 외에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무비자 방문제도 복원 △양국 간 전력 공유를 
통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수소산업 육성 등 양국 간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을 제언했다.

그는 "한일간 경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재개하기 위해 무비자 방문제도를 
조속하게 복원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한일간 기업인들의 교류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신산업,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등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해 양국이 협력해야 할 
분야는 매우 많다"며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산업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소와 암모니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 회장은 "최근 한일 
양국은 수소와 암모니아 도입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한국의 '수소융합 얼라이언스'와 일본
의 '수소 밸류체인 추진협의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양국
의 정책기구가 협력한다면 양국 기업에 더욱 큰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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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탄소중립 시대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위해 한일 양국 간 전력을 공유하자고 제언했다. 구 회장은 "한
일 양국이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통해 동북아 역내에서 전력을 값싸게 주고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경제인회의로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선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을 단장으로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주일한국기업 등 163명이 참가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한일 공동 에너
지사업 방안, 한일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301612354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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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경제협회는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협회에서 한일 경제협력 방향을 담은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고 엄중한 양국 
관계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양국 간 '관계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
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
다"며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러한 공통인식 하에 신산업무역회의의 제언을 바탕으로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을 성명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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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경제인은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에너지, 탈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며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해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가한 280여명의 양국 경제인들은 30일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301630517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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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일 경제인회의가 30일 서울과 도쿄 행사장에서 양국 경제인이 각각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개최했다.

올해로 54회째를 맞은 한일 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인들이 소통 및 경제협력 현안 등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교류의 장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양국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도 온라인을 통해 매년 개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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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260여 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해 향후 두 나라의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한국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기업 대표로는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일한경제협회 회장),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마토모화
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국 기업인들은 이날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 하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밸류
체인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
서도 양국 기업들이 무역·투자 활성화에 노력해왔다”며 “향후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이 확
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64806632334168&amp;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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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쿄 화상 연결…양국 경제인 260여 명 참석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화상으로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계에 따르면, 한일경제협회와 산업기술협력재단은 전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에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정치적 갈등이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양국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969년부터 
해마다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지난
해보다 많은 260여 명의 경제인이 참석해 양국 경제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우리 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
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고문, 고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게
이이치 스미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 인
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와타 사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
다.

안 본부장은 코로나19로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일 양국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노력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향후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문화일보 박수진 기자(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531MW0810315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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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한국·일본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협의
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무비자 입국제도를 복원하고 양국 간 수소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기구 
간 협업 등도 경제 협력 방안으로 제시했다.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구자열 회장은 “디지털화 
가속, 탄소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양국도 변화의 흐름을 피해갈 수 없
다”며 “경제적 전환기를 함께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도록 기업인들이 먼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
혔다.

구 회장은 양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
의 물꼬를 틀 수 있지만 과거의 장벽을 한꺼번에 허물기에 경제인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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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민간협의체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면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
선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 회장은 “한일 경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비자 입국 제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며 “최근 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등 기나긴 터널의 끝을 지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교류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이 탄소중립과 글로벌 원자재 및 에너지 대란 등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수소와 암모니아 도입을 대폭 확대 도입하기로 한 만큼 한국의 민관협의체 수
소융합얼라이언스와 일본의 수소밸류체인추진협의회의 협업을 제시했다. 구 회장은 “양국의 정책 기구 협업
으로 더 큰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럴드경제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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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 기업인들이 54번째 한일 경제인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미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가 양국 기업인들이 서울과 도쿄 행사장에서 각각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연결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한일 경제인들이 경제협력 현안 등을 논의하는 대표 교류 장이다. 코로나 등으로 양국 교류가 어
려운 상황에도 온라인을 병행해 매년 열렸다. 올해로 54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약 260명 경제인이 참석했다. 앞으로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
다.

한국 기업 대표로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
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기업 대표로는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일한경제협회 회장),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
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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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기업인들은 이번 회의에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밸
류체인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의 고위급 인사도 함께 참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서, 이
와타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과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도쿄에서 각각 참석해 축사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기업들이 무역·투자 활성화
를 위해 노력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향후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하겠
다고 언급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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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경제협회와 산업기술협력재단은 오늘(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에서 제54회 한
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
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일본기업 대표로는 일한경
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
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함께 했습니다.

이번 행사 주제는 '한일 경제 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 세
계 밸류체인(가치사슬)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청년 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논의
했습니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지금 전 세계가 디지털화의 가속,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면서 “한일 양국이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를 함께 극복하고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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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미래를 열어가도록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우리 기업인들이 먼저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 재개를 위한 무비자 방문제도의 조속한 복원 ▲양국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 
확대 ▲양국 정부 및 기업 공동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차민아 tani2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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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30일 화상으로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계에 따르면 한일경제협회와 산업기술협력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에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정치적 갈등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양국 간 교류가 어려
운 상황 속에서도 1969년부터 해마다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26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
해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우리 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000070]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
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002710]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005930] 사장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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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 회장, 이
와타 케이이치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
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와타 사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
연맹 회장 등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다.

안 본부장은 코로나19로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일 양국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노력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향후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회원 기자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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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한일경제협회·산업기술협력재단 등이 주최한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양국 기업인들이 서울과 도쿄 행사장에 각각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연결로 진행됐다.

한일 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인이 경제 협력 현안 등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교류의 장으로, 올해 행사에는 
26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
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자리했다.

일본기업 대표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마토모
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 주제는 '한일 경제 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 세
계 밸류체인(가치사슬)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청년 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논의
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그간 코로나로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기업들이 무역·투자 활성화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향후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통상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 175 -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가 30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가운데,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밸
류체인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과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 등 미래를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양국 기업인 260여명이 서울과 도쿄 행사장에서 각각 온라인으로 연결돼 개최됐으며 올해로 54
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26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해 앞으로의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
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 아래, 한일 양국 기업인들이 글로벌 밸류체인
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
했다.

행사에는 양국의 고위급 인사도 참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서, 이와타 경제
산업성 대신정무관과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도쿄에서 참석해 축사에 나섰다.

안덕근 본부장은 "그간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기업들이 무역․투자 활성화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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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한국기업 대표로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
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기업 대표로는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일한경제협회 회장),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마토모화
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나혜윤 기자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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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30일 "한·일 양국이 시대적 전환기를 함께 극복하고 희
망찬 미래를 열어가도록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기업인들이 먼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구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기조연설에서 "디지털화의 가속, 기후 
변화, 탄소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한·일 양국도 글로벌 변화의 흐름을 피해 갈 수 없다.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인들도 세계적 
전환기를 맞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 재개를 위한 무비자 방문 제도의 조속한 복원 
▲양국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 확대, ▲양국 정부 및 기업 공동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경제 협력 현안 등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양국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도 온라인 병행을 통해 매년 개최됐다. 올해 회의는 한국 롯데호텔과 일본 오쿠라
호텔 간 온라인 연결을 통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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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대표로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기업 대표로는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일한경제협회 회장),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마토모화
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함께 했다.

전다윗 기자 David@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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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기대표명과 함께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
이지의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30일 발표했다.

이날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가한 280여명의 양국 경제인들은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여전히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
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 180 -

이러한 공통인식 하에 ‘역지사지(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 ‘경제인이 앞장서서 대처’한다는 신산업무역회
의 제언을 바탕으로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을 성명서에 담았다.

양국 경제인은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지, 탈
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계 정세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급속한 변화 속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 등이 중요하다는 데 뜻
을 같이하고,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
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정치적 갈등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양국 간 교류가 어려
운 상황 속에서도 1969년부터 해마다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26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
해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우리 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 회장, 이
와타 케이이치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 100여명이 자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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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이날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한일
관계의 이정표 확립'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구 회장은 “지금 전 세계는 디지털화의 가속,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면서 “한일 양국이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를 함께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도록 양
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우리 기업인들이 먼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 재개를 위한 무비자 방문제도의 조속한 복원 ▲양국 미
래지향적 산업 협력 확대 ▲양국 정부 및 기업 공동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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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30일 화상으로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계에 따르면 한일경제협회와 산업기술협력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에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정치적 갈등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양국 간 교류가 어려
운 상황 속에서도 1969년부터 해마다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26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
해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우리 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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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 회장, 이
와타 케이이치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
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와타 사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
연맹 회장 등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다.

안 본부장은 코로나19로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일 양국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노력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향후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에너지경제(www.ekn.kr/web/view.php?key=2022053001000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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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스트 임한희 기자] 한일 양국 경제인(한국대표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일본대표 사사키 미키오 일한
경제협회 회장)은 30일,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기대표명과 함께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
이지의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
지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공통인식 하에‘역지사지(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 ‘경제인이 앞장서서 대처’한다는 신산업무역회
의의 제언을 바탕으로,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을 성명서에 담았다.

양국 경제인은,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지, 탈
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더욱이 세계 정세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급속한 변화 속
에서는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 등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
함하여,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했다.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가한 280여명의 양국 경제인들은 30일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임한희 dain29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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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국과 일본재계가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30일 한일경제협회는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명이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해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테마로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진행했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 많은 어려움에도 교류의 등
불을 지켜나간다는 신념으로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26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한국기업 대표로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 일본기업 대표로는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일한경제협회 회장),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마토
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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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 하에 한일 양국 기업인들이 포스트코로나 시
대 글로벌 밸류체인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미래
를 함께 준비해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또 이날 행사에는 양국의 고위급 인사도 함께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기업들이 무역․투자 활성화에 노력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향후 한․일 양국간 미
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청원 기자 6352seo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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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한일 양국의 시대적 전환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기업인들이 먼저 힘을 모으자
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
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경제인들이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교류의 장으로 올해 54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경제인 260여명이 참석해 앞으로의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한국기업 대표로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기업 대표로는 사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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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로 한일 양국 기업인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밸류체인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중점 
논의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지금 전 세계는 디지털화의 가속,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며 “한일 양국이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를 함께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도록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우리 기업인들이 먼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 재개를 위한 무비자 방문제도의 조속한 복원 
△양국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 확대 △양국 정부·기업 공동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기업들이 
무역·투자 활성화에 노력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도
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fro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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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열린뉴스통신) 김한빈 기자 =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30일 열
린 제54회 한일경제회의에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의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일 경제협회는 ‘역지사지(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 ‘경제인이 앞장서서 대처’한다는 신산업무역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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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을 바탕으로,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을 성명서에 담았다. 

양국 경제인은,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지, 탈
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더욱이 세계 정세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급속한 변화 속
에서는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 등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
함하여,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했다.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가한 280여명의 양국 경제인들은 30일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김한빈 기자 news@onew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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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30일 화상으로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한국과 일본 정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구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에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
로 화상으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양국의 민관협의체가 기업의 비즈니
스 애로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양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회장은 민관협의체 구성 외에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무비자 방문제도 복원 △양국 간 전력 공유를 
통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수소산업 육성 등 양국 간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한일간 경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재개하기 위해 무비자 방문제도를 
조속하게 복원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한일간 기업인들의 교류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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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신산업,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등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해 양국이 협력해야 할 
분야는 매우 많다"며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산업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소와 암모니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 회장은 "최근 한일 양국은 수소와 암모니아 도입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한국의 '수소융
합 얼라이언스'와 일본의 '수소 밸류체인 추진협의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소산
업 육성을 위한 양국의 정책기구가 협력한다면 양국 기업에 더욱 큰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탄소중립 시대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위해 한일 양국 간 전력을 공유하자고 제언했다.

구 회장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통해 동북아 역내에서 전력을 값싸게 주고 받을 수 있다
면 이는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경제인회의로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선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을 단장으로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주일한국기업 등 163명이 참가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한일 공동 에너
지사업 방안, 한일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출처 : 워크투데이 김송이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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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이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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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윤성 기자] 한일 양국 경제인(한국대표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일본대표 사사키 미키오 일한
경제협회 회장)은 30일,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기대표명과 함께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
이지의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
지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윤성 기자 dhns9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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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문제 등으로 껄끄러운 관계에 놓여 있는 한일 양국의 경제인들이 이와는 별개로 양국의 경제협력과 
교류강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경제협회(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와 일본경제협회(사사키 미키오 회장)는 30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고,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기대표명과 함께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의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엄중한 양
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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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지
고 있다”면서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공통인식 하에 한일경제인회는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을 성명서에 
담았다.

양국 경제인은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지, 탈
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면서 세계 정세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급속한 변화 속에서는 양국
의 연계와 협력, 분담 등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를 통해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와 에너
지 안전보장 등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민준 기자 minjun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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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5월 30일(월),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가 양국 기업인들이 서울과 도쿄 행사장에
서 각각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연결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한일 경제인들이 경제협력 현안 등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교류의 장으로, 코로나 등으로 양국 교
류가 어려운 상황에도 온라인 병행을 통해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54회째를 맞이하였다.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26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한국기업 대표로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일본기업 대표로는 사
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일한경제협회 회장),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
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 하에 한일 양국 기업인들이 포스트코로나 시
대 글로벌 밸류체인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미래
를 함께 준비해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의 고위급 인사도 함께 하였는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서, 이
와타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차관급, 중의원 4선)과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중의원 13선)은 도쿄에서 각각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기업들이 무역.투자 활성화
에 노력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겠
다고 언급하였다.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출처 : 이미디어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829271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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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한일 양국 경제인은 30일,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기대표명과 함께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의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지금도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있으며,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
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양국 간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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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통인식 하에 ‘역지사지’, ‘경제인이 앞장서서 대처’한다는 신산업무역회의의 제언을 바탕으로 △경
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을 성명서에 담았다.

양국 경제인은,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지, 탈
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더욱이 세계 정세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급속한 변화 속에서는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 등이 더욱 더 중요
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해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인이 경제 협력 현안 등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교류의 장으로, 올해 행사에는 
26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
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자리했다. 다음 제55회 한
일경제인회의는 2023년에 한국에서 개최한다.

이상훈 기자 jianhs@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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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가 양국 기업인들이 서울과 도쿄 행
사장에서 각각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연결로 개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경제인들이 경제협력 현안 등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교류의 장으로, 코로나 등으로 양국 교
류가 어려운 상황에도 온라인 병행을 통해 매년 개최돼 올해로 54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26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 앞으로의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
다.

한국기업 대표로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기업 대표로는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일한경제협회 회장),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마토모화
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 하에 한일 양국 기업인들이 포스트코로나 시
대 글로벌 밸류체인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미래
를 함께 준비해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의 고위급 인사도 함께했는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서, 이와
타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차관급, 중의원 4선)과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중의원 13선)은 도쿄에서 각각 
참석해 축사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기업들이 무역․투자 활성
화에 노력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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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열렸다. 양국 경제인들이 화상으로 만나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며 한일 경제협력 확대와 양국 정부 간 대화를 촉구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계에 따르면 한일경제협회와 산업기술협력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에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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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인들은 정치적 갈등이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양국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969년부터 
매년 한일경제인회의를 가져왔다.

특히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작년보다 많은 26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해 
한일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드러냈다.

우리 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
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 회장, 이
와타 케이이치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
했다.

이외에도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와타 사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 누카가 후쿠시로 일
한의원연맹 회장 등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이날 행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과 양국 청년 인재 교류 활성
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기업인이 양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무비자 방문제도를 조
속히 복원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신산업, 에너지 안보 등 미래지향적인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양국 민관협의체가 사업 애로
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이를 통해 양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제7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배우 송강호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긴 영화 ‘브로커’가 거론되
기도 했다. 참고로 브로커는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하고 송강호를 비롯해 강동원, 이지은(아
이유), 배두나, 이주영 등 한국의 스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며 양국 영화인들이 협력한 작품이다.

한일경제인들은 양국 정부 간 대화 진전을 촉구하고, 경제협력과 상호교류를 증진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
명을 발표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엄중한 한일 관계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과 관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또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고 환경과 에너지, 탈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며 “세계정세 변화와 코로나19 등 급속한 변화 속에서는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양국 경제인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근우 기자gw89@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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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이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두 국가 정부와 기업들
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등 경제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구자열 회장은 30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기조연설에서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우리 기업인들이 먼저 힘을 모으자"며 "한국과 일본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구자열 무역협회장(왼쪽)과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겸 삼양홀딩스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
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일본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교류하는 대규모 행사로 해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구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민관협의체가 기업의 사업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두 
나라 사이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관협의체 구성과 함께 전력 공유를 통한 슈퍼그리드 구축, 수소산업 육성 협력, 무비자 방문제도 복
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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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신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강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엄중한 한일 관계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관계 악화
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과 관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 대화가 진전돼 두 국가 경제인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바란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을 포함해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자리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 회장, 이
와타 케이이치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 100여 명이 참
석했다. 안정문 기자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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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30일 서울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호텔 오쿠라에서 각각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왼쪽부터)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
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
스 사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등이 롯데호텔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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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윤 한일경제협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화상으로 일본 내들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
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중
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TC스틸 회장.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56966632334168&amp;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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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윤 한일경제협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화상으로 일본 내들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
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중
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TC스틸 회장.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50406632334168&amp;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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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윤 한일경제협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화상으로 일본 내들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
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중
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TC스틸 회장.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37286632334168&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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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윤 한일경제협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화상으로 일본 내들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
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중
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TC스틸 회장.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27446632334168&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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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자열 무역협회장과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왼쪽부터)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01206632334168&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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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자열 무역협회장(왼쪽)과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97926632334168&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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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
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78246632334168&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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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
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81526632334168&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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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오른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 이인용 삼성전자 사
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58566632334168&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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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
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52006632334168&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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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
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48726632334168&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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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
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45446632334168&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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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왼쪽 네번째)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화상으로 연결
된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의 일본측 참석자들과 동시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 이투데이 조현호 기자 (https://www.etoday.co.kr/news/view/213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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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호 기자 hyunho@)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 이투데이 조현호 기자 (https://www.etoday.co.kr/news/view/213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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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TC스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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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기자 fufu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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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인사
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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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 기자 fufu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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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오른쪽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
협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박동욱 기자 fufu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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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한일경제협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화상으로 일본 내들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
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
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TC
스틸 회장.

출처 :　아시아경제 강진형 기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5301557274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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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오른쪽) 한일경제인협회 회장과 신동빈(왼쪽) 롯데그룹 회장, 안덕근(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
부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　아시아경제 강진형 기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5301450088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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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윤 한일경제인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처 : 아시아경제 강진형 기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530144857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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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한일경제인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출처 : 아시아경제 강진형 기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5301447546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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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김윤 
한국경제협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장(왼쪽)이 일본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일본 도쿄 회의장과 화상으로 동시 연결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
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김주성 기자 utzzza@yna.co.kr



- 231 -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발언을 듣고 있다.

일본 도쿄 회의장과 화상으로 동시 연결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
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김주성 기자 utz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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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네번째)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기
업인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의 일본측 참석자들과 동시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
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THE 
MOMENT OF YONHAPNEWS]

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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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본 도쿄 회의장과 화상으로 동시 연결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
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김주성 기자  utz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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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본 도쿄 회의장과 화상으로 동시 연결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
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김주성 기자  utz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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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본 도쿄 회의장과 화상으로 동시 연결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
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김주성 기자  utz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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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경
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본 도쿄 회의장과 화상으로 동시 연결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
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김주성 기자  utz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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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경
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본 도쿄 회의장과 화상으로 동시 연결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
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김주성 기자  utz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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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김윤 
한국경제협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장(왼쪽)이 일본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일본 도쿄 회의장과 화상으로 동시 연결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
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
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김주성 기자  utz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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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네번째)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기
업인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의 일본측 참석자들과 동시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
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김주성 기자  utz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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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네번째)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기
업인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의 일본측 참석자들과 동시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
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김주성 기자  utz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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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네번째)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기
업인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의 일본측 참석자들과 동시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
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김주성 기자  utz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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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네번째)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기
업인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의 일본측 참석자들과 동시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
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김주성 기자  utz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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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구자열
(왼쪽부터)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박
수를 치고 있다. 2022.05.30. 

김진아 기자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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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경
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30. 

김진아 기자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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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
본측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기업 대표로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
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자리했다. 일본
기업 대표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등이 함께 했다. 
2022.05.30. 

김진아 기자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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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구자열
(왼쪽)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5.30. 

김진아 기자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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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경
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30. 

김진아 기자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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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경
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30. 

김진아 기자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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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구자열
(왼쪽)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5.30. 

김지아 기자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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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
본측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기업 대표로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
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자리했다. 일본
기업 대표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등이 함께 했다. 
 
김진아 기자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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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구자열
(왼쪽부터)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
본측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5.30. 

김진아 기자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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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
본측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기업 대표로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
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자리했다. 일본
기업 대표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등이 함께 했다. 
 
김진아 기자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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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
본측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기업 대표로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
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자리했다. 일본
기업 대표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등이 함께 했다. 

김진아 기자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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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내빈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22.5.30/뉴스1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
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
장, 손봉락 TTC스틸 회장. 2022.5.30/뉴스1

이성철 기자 gro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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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고 있
다. 2022.5.30/뉴스1

이성철 기자 groot@news1.kr



- 256 -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내빈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뒤에 화면에는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일본측 내빈들이 보인다. 2022.5.30/뉴스1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
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
장, 손봉락 TTC스틸 회장. 2022.5.30/뉴스1

이성철 기자 gro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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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내빈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뒤에 화면에는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일본측 내빈들이 보인다. 2022.5.30/뉴스1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
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
장, 손봉락 TTC스틸 회장. 2022.5.30/뉴스1

이상철 기자 gro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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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
고 있다. 

이성철 기자 gro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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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한일경제인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76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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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한일경제협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화상으로 일본 내들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
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
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TC
스틸 회장.

출처 :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76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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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한일경제협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화상으로 일본 내들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
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
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TC
스틸 회장.

출처 :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76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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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오른쪽) 한일경제인협회 회장과 신동빈(왼쪽) 롯데그룹 회장, 안덕근(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
부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764384)



- 263 -

김윤 한일경제인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764387)



- 264 -

김윤 한일경제인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출처 :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76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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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가운데) 한일경제인협회 회장과 신동빈(왼쪽)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
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76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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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윤 한일경제인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처 :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764389)




